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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Bloomberg: 미 소비 지출 그대로…인플레는 여전히 올라
WSJ: 임금도 덩달아 올라 연준 금리 가능성 높인다
Bloomberg: 생활비 감당 힘든 미 청년 증가 
WSJ Real Time Economics: 지난주 실업청구수당 줄어, 유럽 GDP 1분기
에 0.2% 상승, 샌프란시스코 고층 사무실 빌딩 ‘헐값’에 팔린다 등

[미국 금융]
CNBC: 달걀 도매 가격 1불로 떨어질 수도… “2021년 이후 처음”

[뉴욕시 부동산]
CNBC: 브롱스에 대규모 ‘지열’ 아파트군 건설

[취업 비자]
WSJ: 연방 정부, “기술 기업들 H-1B 취득 위해 공모 사기”

[에너지]
CNBC: 올해 오일 가격 크게 오른다

[중국 경제]
Bloomberg: 무역대표부,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 따른 악영향 주시”
WSJ: 중국 당국, 경제 회복 긍정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강조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Exxon, Chevron 유가 하락에도 수익 견고
CNBC: Gap, 1,800명의 직원 해고한다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3년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

[미국 경제]

Bloomberg: Inflation Gauge Watched by Fed Shows Prices Still Rising
While Consumer Spending Stalls
미 소비 지출 그대로…인플레는 여전히 올라

다음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걸까? 두개 주요 경제 지표가 인플레
를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연준이 선호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이른바 개인소비지출 가
격 지수는 2월보다 3월에 0.3% 올랐고, 작년 대비 4.6% 올랐다고 연방 상
무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

한편 연방 노동부의 고용 비용도 연준이 예의 주시하는 항목인데 올해 1분
기에 전년도 4분기 보다 1.2% 올라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 기사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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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기사

WSJ: Wage Gains Pick Up as Fed Contemplates Next Rate Decision
임금도 덩달아 올라 연준 금리 가능성 높인다

미국 임금 상승률은 연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인플레는 여전히 고공
행진하고 있어 연준 관리들은 다음 주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
다.

연방 노동부는 금요일 고용주들이 1분기 임금 및 복리후생이 작년 4분기
보다 1.2% 더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4분기의 1.1% 상향 수정치와
비교 소폭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연간 4.8%
상승하여 작년 말의 5.1% 상승에서 줄었다.

WSJ 기사

Bloomberg: More Young Adults Are Living Paycheck to Paycheck in the
US
생활비 감당 힘든 미 청년 증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층의 비율은 1년 전보다 급증했다. 반면에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의 점유 비울은 그대로 였다. 

LendingClub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를
대처하는 방식에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올해 3월 현재 성인 Z세대의 약 3분의 2(26세 이하)가 급여로 겨우 생활했
다. 이는 1년 전보다 8%p 증가한 수치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 중 월별 청구서를 지불한 뒤 생활비가 없는 비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지난주 실업청구수당 줄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만6천건 줄어 23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업
해고와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
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40e6a95-b570-4c3d-bd1f-2997cd3e57d0.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ac0aa92-8140-46e5-8a5c-ae38f60f2e4a.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2e2e22bb-8bd9-4193-9b8e-e80b7ba5186b.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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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GDP 1분기에 0.2% 상승]

지난해 4분기에는 GDP가 1.2% 줄어들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늘어난 것
이다. 러시아 전쟁과 은행 사태, 유럽중앙은행의 반복적인 금리 인상에 따
른 침체 가능성을 뿌리친 셈이다.

[SF 고층 사무실 빌딩, ‘헐값’에 팔린다]

3년전에 샌프란시스크 (주소 350 California Street)의 22층 고급 타워 빌딩
은 가격은 3억달러. 현재 80%나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격 근무 확산, 기술 기업들의 출근율 감소, 길거리 무숙자, 범죄자
문제 등으로 사무실 근무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화]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컨설팅 회사 Bain사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고, 칩 제조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사를 시
작했으며, 일본 제약회사Astellas Pharma 의 직원을 구금하고, 미국 실사
회사 Mintz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했다.

지난 수년동안 자국의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시진핑의 정책으로 알려
졌다.

[미국 금융]

CNBC: Wholesale egg prices may soon drop to $1 for first time since
2021
달걀 도매 가격 1불로 떨어질 수도… “2021년 이후 처음”

달걀 도매 가격은 1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시장 조사 회사인 Urner Barry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계란 유통업체에 지불
한 도매 가격은 4월 26일에 계란 12당 1.22불이었다.

이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12월의 5.46불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며 부활절
연휴의 3.54불보다 하락한 가격이다. 약 5개월 만에 가격이 78%나 하락했
다.

CNBC 기사

[뉴욕시 부동산]

CNBC: A massive geothermal apartment complex is going up in
Brooklyn, the first of its kind
브롱스에 대규모 ‘지열’ 아파트군 건설

https://www.cnbc.com/2023/04/27/wholesale-egg-prices-falling-dramatical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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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부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위치는 1 Java 스트
릿. 37층과 20층 타워를 포함한 5개 빌딩에 임대 가구 834채가 들어선다
는 것.

지열을 통해 난방을 함으로써 가장용 온스와 히터 펌프 등에 사용될 예정
이다.  

CNBC 기사

[취업 비자]

WSJ: U.S. Says Some Companies Cheat H-1B Lottery, Driving Record
Applications
연방 정부, “기술 기업들 H-1B 취득 위해 공모 사기”

수십 개의 미국내 소규모 기술 회사가 올해 복권에서 좋은 외국인 근로자
가 뽑히도록 H-1B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동일한 지원자를 H-1B 추첨에 여러번 응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올해 해당 비자 8만5천개 슬롯 중에 무려 78만1천건의 지원
이 들어오게 하는 ‘수요 증가’를 키운 주범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에너지]

CNBC: Wall Street predicted a big surge for oil this year. But prices are
now lower
올해 오일 가격 크게 오른다

애널리스트들은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로 전망했다. 올해 4월 초 몇몇
OPEC+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유가는 정체 상태다. 이는 거시 경제 심리와 수급 펀더멘털
(fundamentals)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융 혼란을 주장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수급 요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CNBC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Economic Misalignment’ With China Is Focus of US Trade
Czar
무역대표부,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 따른 악영향 주시”

https://www.cnbc.com/2023/04/26/a-massive-geothermal-apartment-complex-is-going-up-in-brooklyn.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2e296ff2-28db-4123-89f4-36b7f8d951ae.pdf?rdr=true
https://www.cnbc.com/2023/04/28/wall-street-predicted-a-big-surge-for-oil-this-year-but-prices-are-now-low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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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는 어제 목요일 “본인은 양국간의 무역협정 위
반에 주시하기 보다는 중국의 시 시장성 정책이 미국 경제에 주는 왜곡된
점에 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비시장(non-market) 메커니즘의 왜곡은 조직적으로 이
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나의 특
정한 구조’(one particular structure)라고 성격 화했다.

“양국 경제 간의 전반적인 경제적 불균형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며 그 경쟁
의 장을 평평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Tai는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미국산 구매를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 불이행했다고
해서 관세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대신에 ‘중국의 비시장성 정책과 관행
에 따라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친 왜곡된 상황에 대처 방안에 관심이' 있다
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 Celebrates Economic Recovery, Pledges More Help on Jobs
중국 당국, 경제 회복 긍정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강조

중국 당국은 올해 1분기애 당초보다 호조를 보인 중국의 경제 회복을 계속
지속시키겠다 약속했다. 지방 정부 부채와 청년 실업과 같은 문제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금리 상승, 고질적인 인플레, 금
융 부문의 불안정성 때문에 소비와 기업 지출을 힘들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의 성장 둔화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Exxon, Chevron Profits Are Robust Even as Oil Prices Drop
Exxon, Chevron 유가 하락에도 수익 견고

Exxon, Chevron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
기 이익에서 총 180억 불을 기록했다.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Exxon의 분기별 순이익은 114억 불, Chevron은 66
억 불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분기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두 회사는 이 현상의 원인으로 석유 및 가스의 생산량 증가를 꼽았다. 가이
아나의 생산량 증가로 Exxon의 수익은 44% 증가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87c0d95-41bd-4c2f-ae6d-422d909ae368.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e63cd571-cf39-4cda-9f43-65fc287a328d.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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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xon의 글로벌 정제 사업은 42억 불의 수익을 냈다. 이는 작년의 1
억 9천 6백만 불의 순손실과 비교된다.

WSJ 기사

CNBC: Gap to lay off 1,800 workers as part of broad push to cut costs
Gap, 1,800명의 직원 해고한다

Gap은 1,8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이번주 목요일에 말했다. 이 회
사는 작년 9월에 500명의 감원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이번 감원은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Gap의 임시 CEO인 Bob Martin
은 연간 3억 불의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Gap은 2023년에 절감액의 절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한 7월 말까지 정리 해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3년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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